
나노기술, 질병 진단 치료에도 적용
형광스위칭기술 조영제에 채용 기대 … 광변색 염료 이용해 감도 향상

국내 연구팀이 빛에 반응해 형광스위칭 나노입자를 개발했다.

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세훈 박사팀과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종래 교수팀이 외부자극에 감응

해 형광의 켜짐과 꺼짐이 반복되는 형광스위칭을 일으켜 고감도 조영이 가능한 나노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

다.

형광스위칭 나노입자는 조영제로 응용되면 암조직 등 표적기관을 진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기존 조영제는 형광이 계속 방출돼 표적기관 주변의 조직에서도 형광신호를 발생시켜 고감도 조영에 한계

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팀은 광변색 염료를 이용해 나노입자를 개발했으며 주변 조직의 불필요한 형광을 배제해 신호잡음을

최소화함으로써 형광조영의 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.

김세훈 박사는 “동물실험에서 독성이나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아 임상적용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다양한 질병에

대한 진단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 <Advanced Materials> 10월18일 표지논문으로 실렸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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